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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aid in the effective adoption 

of the preceptor system for new paramedics by assessing the preceptor role awareness 

among senior 119 paramedics in the field.

Methods: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82 senior paramedics who each had more 

than 3 years field experience. The questionnaire measuring preceptor role awareness was 

composed of 64 items with responses based on a 5 point Likert scal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31, 2018 to August 29, 2018, and were analyzed with IBM SPSS version 24.0.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preceptor role awareness was 3.87 (supervisor = 3.95, resource 

person = 3.88, role model = 3.85, and instruction designer = 3.8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ceptor role awareness among the participants based on competence (p =.002) 
and clinical skill (p =.000). Also, there were high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receptor role 
awareness and its subdivision (p <.01).
Conclusion: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preceptor system in the future, the preceptors’ 

role as designers of instruction and role models should be enhanced, Also, future 

preceptors are very important in the improvement of competence and clinical skill in the 

preceptor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raining that enables new preceptors 

to effectively adopt and operate the precep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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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119구급대에 대한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요구도가 높아지고, 병원 전 단계에서 중증 응급환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고, 문제점의 개선 의지가 커짐에 따라 119구급

대원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

이다[1]. 이는 긴급한 구급현장에서 전문응급처치 

능력을 가진 숙련된 현장 전문가가 필요로 함을 의

미한다.

2018년도 소방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1,528명의 

119 신규구급대원이 채용되었으며[2], 이들은 중앙

소방학교 혹은 시·도에서 일정시기 동안 신임 기본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되어 선임구급대원과 구

급차에 동승하면서 구급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3]. 이 때 구급현장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신임 구

급대원은 이론으로 배웠던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기

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

할모델, 교육설계자, 자원인, 감독자로서[4] ‘제한된 

시간에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들이 초보 임상전

문가들(clinicians)에게 단기간 임상실무 전이를 도

와줄 수 있는 프리셉터(Preceptor)’[5]제도는 신임 

구급대원이 전문응급처치 능력을 가진 현장 전문가

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호주 등 일부 국

가에서는 구급현장 인턴십(field internship) 혹은 

구급현장 프리셉터십(ambulance preceptorship) 

과정에서 프리셉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6-9]. 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종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환자

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초임 의사의 경우 일정기

간 동안 인턴십 과정을 밟거나[10], 신임 간호사의 

경우 프리셉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하고 있다

[11, 1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로 임용된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1:1 멘토링 제도는 직무수행

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의 일

환으로 실행되고 있을 뿐 구급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프리셉터 제도의 체계적 활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구급차동승실습 시 프리셉터 제도의 수

용도에 대한 Choi의 연구[13]에서는 프리셉터 교육

프로그램은 응급구조사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현장 교육지도 방법이며, 119구급대원인 대상자의 

57.4%가 프리셉터 제도의 수용에 동의한다고 하였

다. 또한 Lee와 Kill[14]은 임상적 전문지식을 필요

로 하는 구급현장의 특성상 경험이 부족하여 직무수

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임대원들에게 일정기간 

경험할 체계의 필요성과 자신감 향상을 위한 멘토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Chae 등[15]은 소

방조직에서 2008년부터 신임직원이 효과적으로 적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및 기능이 직

무역량의 효과성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된다고 하

였다. 한편, Nam과 Kim[16]은 간호 분야의 프리셉

터십을 적용한 사례연구에서 피교육자들이 안정감, 

직접 처치 기회의 증가, 실시간 이루어지는 피드백, 

통찰력, 이론-실무의 연계성, 의사소통의 기술, 자

신감, 책임감과 전문직 태도 등에서 긍정적인 경험

을 한다고 하였다.

구급현장은 신속 정확한 판단과 처치가 응급환자

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신임 구급대원에 대한 선임 

구급대원의 프리셉터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프리셉터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에도 불구

하고 구급현장에서 프리셉터 역할과 적용에 대한 연

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급현장 선임구급대원의 프

리셉터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프리셉터 

제도를 신임구급대원들의 전문교육과정으로 적용하

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구급현장 선임구급대원의 프리셉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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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로 프리셉터 제도를 신임

구급대원들의 전문교육과정으로 적용하는데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구급관련특성을 파악

한다.

2) 대상자의 구급현장 프리셉터 역할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구급현장 프리셉터 

구급관련 특성에 따른 프리셉터 역할인식 차

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프리셉터 역할인식과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구급현장 프리셉터(Preceptor)

3년 이상 현장에 근무한 구급대원으로서 후임구

급대원을 가르치는 구급현장 교육자로 참여한 선임 

구급대원을 의미한다.

2) 구급현장 프리셉티(Preceptee)

구급대원 선임교육자에게 구급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학습자로 참여한 후임구급대원을 의미한다.

3) 구급현장 프리셉터 역할인식(Role

awareness)

프리셉티(후임구급대원)를 교육하는 구급현장프

리셉터(선임구급대원)의 역할에 대한 4가지 측면의 

역할 중요도 정도로 Bashoff[17]의 ‘프리셉터 역할

인식 도구’를 Sim[4]이 번역 및 수정하여 사용한 도

구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1) 역할모델(Role model)

구급현장 프리셉터(Preceptor)가 현장실무 능력

과 전문가적인 면모를 갖추고 구급현장 프리셉티와 

상호작용하며 구급현장의 다양한 전문적인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역할을 의미

한다.

(2) 교육설계자(Designer of instruction)

구급현장 프리셉티(Preceptee)에게 진술된 목표 

실현을 위해 교육 및 학습경험을 “계획하고 실행”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3) 자원인(Resource person)

다른 정보의 근원에 프리셉티(후임구급대원)을 안

내하거나 그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전문적 의견

을 나누는 것을 역할을 의미한다.

(4) 감독자(Supervisor)

후임구급대원의 지식과 행위를 수정하거나 평가

하면서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시·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

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현재 구급현장 프리셉터 역할과 개념은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대원 교육훈련 규정 중 일상교육훈련과 정기교

육훈련의 내용을 근거로[18] 선임구급대원의 역할을 

연구자가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화한 용어이므로 

역할인식에 대해 해석할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3년 이상 구급현장 경험이 있는 구급대

원을 대상으로 구급현장 프리셉터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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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3년 이상 구급현장 경험이 

있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G-power를 이

용한 연구표집 크기는 0.25(medium), 유의확률 

0.05에서 검정력 0.8로 산출결과 159명이었으며 탈

락률 20% 감안하여 191명을 연구대상자로 산정하여 

설문발송 하였으나 탈락된 9부를 제외하고 18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6문항, 구급관련 특

성 9문항, 프리셉터 역할인식 64문항으로 총 79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프리셉터 역할인식 측정 도구는 Sim이 참고하여 

수정한 Bashoff[17]의 “Prescribed Preceptor role 

performance”에 관한 논문을 PreQuest에 유료구

매 하여 참고 하였고, Sim[4]의 “프리셉터 역할자가 

인식 도구”를 연구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연구자가 구급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후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 15년 이상 경력의 구급

현장 대원 5명에게 실질적으로 구급현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내용타당도를 

높였다.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 6문항, 구급관

련특성 9개 문항, 선임구급대원의 구급현장 프리셉

터 역할인식은 4개 영역으로 역할모델, 교육설계자, 

자원인, 감독자 영역의 총 72문항을 선정하였고 세

부문항 선임구급대원의 구급현장 프리셉터 역할인식

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총 72문항 중 항목 제

거 시 척도 분석을 하여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 8

문항을 삭제한 총 64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역할인식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점수가 높

을수록 역할 자가인식정도가 높은 것임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구급현장 프리셉터 역할인신정도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 .984였으며. 하부영역 역할모

델 17문항(Cronbach's α = .942), 교육설계자 23문

항(Cronbach's α = .966), 자원인 8문항(Cronbach's 

α =.911), 감독자 16문항(Cronbach's α = .959)이었

다. Bashoff[17]의 간호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프리

셉터 역할에 관한 연구로 사용된 신뢰도 계수는 병원 

프리셉터의 Cronbach's α = .947, 임상 교수진은 

Cronbach's α = .968이었다. 또한 Sim[4]은 역할인

식이 Cronbach's α =.94였고,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

수는 역할모델 Cronbach's α = .875, 교육설계자 

Cronbach's α = .905, 자원인 Cronbach's α=.779, 

감독자 Cronbach's α = .830이었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31일부터 8월 29일까지였으며, 일부시도 4개 지

역(대전, 충남, 광주,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3

년 이상 구급현장을 경험한 선임구급대원으로 근

무하고 있는 부서에 사전에 설문 안내문을 공문 

및 메일로 발송하였고 직접 방문하여 취지를 재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를 직접 방문 및 우편을 통하여 회

수하였다.

5. 윤리적 절차

본 연구는 통계법(제34조, 제35조)에 의해 절대

적 비밀이 보장되며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KNU-IRB 201839〕을 받고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6.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version 24.0)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급관련 특성은 백분율

과 빈도로 분석하였고, 구급현장 프리셉터 역할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구급현장 프

리셉터의 일반적 및 구급관련 특성에 따른 역할인식 

차이는 독립표본 t-test, ANOVA,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로 하였고. 역할인식정도와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의 통계기법

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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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s
Male 119 65.4

Female 63 34.6

Age(years)

≤29 29 15.9

30≤ ~ ≤39 97 53.3

40≤ 56 30.8

Working department

Direct control ambulance 48 26.4

Outer ambulance 105 57.7

Administration related emergency medical service 29 15.9

Working area

D metropolitan 82 45.1

C province 23 12.6

K metropolitan 45 24.7

T metropolitan 32 17.6

Education level
College 116 63.7

University or graduate 66 36.3

Class

Fire fighter 20 11.0

Senior fire sergeant 91 50.0

Fire sergeant 56 30.8

Fire lieutenant 15 8.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182)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구급관련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65.4%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

령은 30~39세가 53.3%, 근무부서는 외곽구급대

가 57.7%였고 지역별로는 D지역 45.1%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가 63.7%였고, 계

급에 따라서는 소방교가 50.0%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구급관련 특성

대상자의 구급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구급대원자격은 응급구조사 81.3%로 가장 많았

고 채용 전 임상경력은 유경력자가 60.4%였고 구급

출동 시 탑승인력은 3인 탑승이 73.6%를 차지했으

며 조사 당시 전체 대상자중 행정업무를 하는 26명

은 제외되었다. 구급대원 근무경력은 5년 이하가 

35.2%로 가장 많았고, 구급대원 전문교육훈련과정

은 중복선택이 허용된 문항이었으며 병원임상수련과

정이 67.0%였으나 미교육자도 20.9%나 되었다.

구급현장에서 이론 및 실무교육과 관련된 프리셉

터 교육과정 참여여부는 “없다”라고 답한 경우가 

90.7%로 나타났으며, 프리셉터 역할자가 “있다”라

고는 43.4%였으며, 프리셉터의 구급현장 전문지식

은 “충분하다”가 23.6%, 구급현장 전문술기 능력은 

“충분하다”가 26.9%였다.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3(1)

24

Characteristics Category N (%)

License
Paramedic 148 81.3

Nurse(including paramedic nurse) 34 18.7

Clinical career
Yes. 110 60.4

No. 72 39.6

Ambulance crew(including driver) 
(n*=156)

2 people 22 12.1

3 people 134 73.6

Not applicable(=except administration 
related)

26 14.3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career 
(years)

3≤ ~ ≤5 64 35.2

6≤ ∼ ≤10 60 33.0

10 < 58 31.9

Professional training courses 
completion†

Clinical training course 122 67.0

Advanced training course 75 41.2

Paramedic instructor course 16 8.8

Non-completion 38 20.9

Participation experience in paramedic 
educator course (teaching method etc)

Yes. 17 9.30

No. 165 90.7

Existence of the person in charge of 
preceptor role

Yes. 79 43.4

No. 103 56.6

Competence of EMS expertise of 
subjects

Lack 28 15.4

Moderate 111 61.0

Enough 43 23.6

Competence of clinical skill of 
subjects

Lack 25 13.7

Moderate 108 59.3

Enough 49 26.9
*Works as a field paramedic during data collection, †Multiple response

Table 2.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2)

2. 선임구급대원의 구급현장 프리셉터

의 역할인식 정도

대상자의 구급현장 프리셉터 역할인식 정도는 

<Table 3>과 같다. 프리셉터 역할 인식 전체 평균

은 5점 척도로 평가 시 평균은 3.87점, 하부 4개 영

역은 감독자 3.95점, 자원인 3.88점, 역할모델 

3.85점, 교육설계자 3.81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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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vision Items Mean ±SD

Supervisor 16 3.95 .53

Resource person 8 3.88 .53

Role model 17 3.85 .48

Designer of instruction 23 3.81 .51

Total 64 3.87 .47

Table 3. Level of the preceptors' role awareness of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 ±SD t/F p

Gender
Male 3.90 .46

1.134 .258
Female 3.81 .50

Age

≤29 3.89 .48

2.581 .07930≤ ~ ≤39 3.93 .44

40≤ 3.75 .48

Working department

Direct control ambulance 3.84 .47

0.594 .553
Outer ambulance 3.90 .49

Administration related emergency 
medical service

3.80 .44

Working area

D metropolitan 3.79 .51

1.810 .147
C province 3.86 .49

K metropolitan 3.92 .31

T metropolitan 4.00 .55

Education level
College 3.87 .47

0.130 .897
University or graduate 3.86 .48

Rank
Senior fire sergeant or fire fighter 3.91 .47

1.422 .157
Fire sergeant or fire lieutenant 3.81 .48

Table 4. Differences of preceptor role awar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2)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급현장 프

리셉터 역할인식의 차이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급현

장 프리셉터 역할인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급현장 프리셉터

의 역할인식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성별, 나이 

근무부서, 근무 지역, 교육정도, 계급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대상자의 구급관련 특성에 따른 구급

현장 프리셉터 역할인식의 차이

대상자의 구급특성에 따른 구급현장 프리셉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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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 ±SD T/F p Scheffé

License

Paramedic 3.90 .44

1.733 .085Nurse(including 
paramedic nurse)

3.74 .61

Clinical career
Yes. 3.86 .50

-.208 .835
No. 3.88 .43

Ambulance crew (including 
driver)

2 people 3.97 .51
0.963 .337

3 people 3.86 .48

Emergency medical services 
career (years)

3≤ ~ ≤5 3.98 .46

2.95 .0556≤ ∼ ≤10 3.83 .46

10 < 3.79 .49

Existence of the person in 
charge of paramedic 
preceptor

Yes. 3.98 .45
2.707 .007

No. 3.79 .48

Competence of EMS expertise 
of subjects

Lack 3.74a .34

6.668 .002 a＜cModerate 3.82b .47

Enough 4.09c .51

Competence of clinical skill 
of subjects

Lack 3.71a .35

9.493 .000 a,b＜cModerate 3.80b .45

Enough 4.10c .50

Table 5. Differences of preceptor role awareness according to job-related characteristics

역할인식 차이는 <Table 5>와 같다.

구급관련 특성에 따라서는 자격, 임상경력유무, 

구급탑승인원, 구급경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프리셉터 유무, 구급현장 전문지식 능력, 

전문술기 능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프리셉터 역할을 하는 담

당자가 있는 경우(3.98점) 프리셉터 역할인식 정도

가 유의하게 높았다(p=.007). 또한 본인의 구급현

장 전문지식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09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3.74점)보다 프

리셉터 역할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2). 

전문술기능력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1점) 부족하거나(3.71점) 보통(3.80점)이라고 생

각하는 경우보다 프리셉터 역할인식의 정도가 유의

하게 높았다(p=.000).

4. 대상자의 구급관련 특성에 따른 프

리셉터 역할인식의 하위영역 차이

1) 대상자의 구급대원 자격에 따른 프리

셉터 역할인식의 하위영역 차이

구급대원자격에 따른 프리셉터 역할인식의 하위

영역 차이는 역할모델 영역에서 응급구조사가(3.89

점) 간호사(3.70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33)<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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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vision
Paramedic Nurse (paramedic nurse)

t p
Mean ±SD Mean ±SD

Role model 3.89 .45 3.70 .57 2.147 .033

Designer of instruction 3.84 .46 3.66 .70 1.897 .059

Resource person 3.91 .50 3.76 .65 1.518 .131

Supervisor 3.96 .50 3.89 .62 0.703 .483

Table 6. Subdivision differences of preceptor role awareness according to subjects' license

Subdivision
Yes. No.

t p
Mean ±SD Mean ±SD

Role model 3.96 .46 3.78 .49 2.527 .012

Designer of instruction 3.95 .49 3.70 .51 3.405 .001

Resource person 3.98 .52 3.80 .53 2.261 .025

Supervisor 4.01 .50 3.90 .54 1.462 .146

Table 7. Subdivision differences of preceptor role awareness according to existence of the 
person in charge of preceptor role

2) 대상자의 프리셉터 담당자 유무에 따른 

프리셉터 역할인식의 하위영역 차이

프리셉터 담당자 유무에 따른 프리셉터 역할인식

의 하위영역 차이는 역할모델 영역에서 “있다”가

(3.96점) “없다”(3.7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12), 교육설계자 영역에서 “있다”가

(3.95점) “없다(3.70)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p=.001). 자원인 영역에서는 “있다”(3.98점)가 

“없다”(3.8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놓았다

(p=.025). 그러나 감독자 영역에서는 통계적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Table 7>.

3) 대상자의 구급경력에 따른 프리셉터 

역할인식의 하위영역 차이

구급경력에 따른 프리셉터 역할인식의 하위영역 

차이는 감독자 영역에서 5년 이하가(4.10점) 6~10 

(3.91점), 10년 초과(3.83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p=.011)<Table 8>.

4) 프리셉터의 구급현장 전문지식에 따

른 프리셉터 역할인식 하위영역 차이

프리셉터의 구급현장 전문지식에 따른 프리셉터 

역할인식의 하위영역 차이는 4개 하위 영역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며 특히 감독자 영역

에서는 “충분하다”가(4.16점) “보통이다”(3.90점), 

“부족하다”(3.83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p=.011)<Table 9>.

5) 프리셉터의 구급현장 전문술기 능력

에 따른 역할 인식 하위영역차이

프리셉터의 구급현장 전문술기에 따른 프리셉터 

역할인식의 하위영역 차이는 4개 하위 영역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며 특히 감독자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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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vision
3≤ ~ ≤5 (a) 6≤ ∼ ≤10 (b) 10 < (c)

F p Scheffé
Mean ±SD Mean ±SD Mean ±SD

Role model 3.96 .44 3.83 .50 3.76 .49 2.62 .076

Designer of instruction 3.91 .52 3.74 .50 3.77 .51 1.83 .163

Resource person 3.99 .51 3.87 .50 3.78 .57 2.49 .085

Supervisor 4.10a .52 3.91b .47 3.83c .55 4.67 .011 b, c<a

Table 8. Subdivision differences of preceptor role awareness according to the paramedic 
career (years)

Subdivision
lack(a) moderate(b) enough(c)

F p Scheffé
Mean ±SD Mean ±SD Mean ±SD

Role model 3.79 .38 3.77 .47 4.12 .48 9.276 .000 a,b＜c

Designer of instruction 3.63 .41 3.78 .51 4.01 .53 5.286 .006 a＜c

Resource person 3.74 .35 3.83 .53 4.10 .58 5.377 .005 a＜c

Supervisor 3.83 .35 3.90 .52 4.16 .58 4.653 .011 a＜c

Table 9. Subdivision differences of preceptor role awareness according to competence of 
EMS expertise of subjects

Subdivision
lack(a) moderate(b) enough(c)

F p Sheffé
Mean ±SD Mean ±SD Mean ±SD

Role model 3.76 .35 3.76 .47 4.12 .47 11.610 .000 a,b＜c

Designer of instruction 3.61 .43 3.75 .49 4.04 .54 8.103 .000 a,b＜c

Resource person 3.74 .44 3.82 .52 4.10 .56 6.319 .002 a,b＜c

Supervisor 3.77 .40 3.89 .50 4.17 .58 6.870 .001 a,b＜c

Table 10. Subdivision differences of preceptor role awareness according to competence of 
clinical skill of subjects

서는 “충분하다”가(4.17점) “보통이다”(3.89점), “부

족하다”(3.77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

았다(p= .001)<Table 10>.

5. 대상자의 프리셉터 역할인식과 하

위영역간의 상관관계

프리셉터 역할인식과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01). 특히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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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model
Designer of 
instruction

Resource 
person

Supervisor
Role 

awareness

Role model 1

Designer of instruction .832* 1

Resource person .819* .828* 1

Supervisor .825* .774* .864* 1

Role awareness .935* .941* .921* .920* 1
*p<.01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preceptor role awareness and its subdivision

인식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하위영역은 

‘교육설계자’(r=.941)였고, 다음으로 ‘역할모델’(r=

.935) 순이었다<Table 11>.

Ⅳ. 고  찰

본 연구는 선임구급대원들의 구급현장 프리셉터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프리셉터 제도의 

도입과 체계적인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급현장 프리셉터 역할인식 

정도는 평균 3.87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감독자 역

할인식이 3.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설계자 역

할인식이 3.81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3>. 선행

연구에서는 Sim[4]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역할인식 평균이 3.95점

이었고, 하위영역 중 감독자 역할이 4.05점으로 가

장 높았고 교육설계자 역할인식은 3.83점으로 나타

났다. 또한, Morrissey[19]의 석사과정 간호 학생들

에 프리셉터 역할인식 평균은 3.90점이었고 하위영

역 중 감독자 역할인식은 3.90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역할모델 인식이 3.64점으로 가장 낮았다. 

Jung[20]의 연구에서는 프리셉터 간호사의 역할인

식 평균은 3.81점이었으며, 감독자의 역할인식은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역할모델의 인식은 3.73점

으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간호사 직종의 경우 프리

셉터쉽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19구

급대원의 구급현장 프리셉터 제도는 공식적으로 운

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임구급대원은 후임구급대원

들에게 프리셉터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후임구급대원의 지식과 행

위를 수정하거나 평가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에 치

중되고, 교육설계자나 역할모델로서의 역할은 충분

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프리셉터로

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이 필요하다.

또한 Carver[6]는 구급현장 프리셉터의 다양한 

역할을 응급처치 코치 역할(coach role), 역할모델

(role model), 사회활동 지원자(socializer), 보호자

(protector)의 4개의 역할로 분류하였으며 이중 보

호자(protector) 역할은 신임구급대원의 신체적, 정

서적 웰빙에 대한 환자 안전의 보호자로서 매우 중

요하다고 하였다. 간호사 프리셉터와 달리 구급현장

의 보호자 역할은 감독자영역과 비슷하며 본 연구결

과에서도 감독자 역할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예측 불가능한 구급현장에서 선임구급대원들이 현장 

안전과 신체적 및 정서적 웰빙 상태를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다.

대상자의 구급관련 특성에 따른 역할 인식 차이는 

프리셉터 역할을 하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가(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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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역할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7). 구

체적으로 감독자 역할에서는 역할인식 전체평균보다

는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자원인

(p=.025), 역할모델(p=.012), 교육설계자(p=.001) 

역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7>. 

Sim[4]의 연구에서 대학이나 신규간호사 프리셉터

십을 경험했던 대상자의 역할인식은 4.34점이었으

며 본연구와 비교해 높았다. 특히 감독자가(4.54점) 

가장 높았고, 자원자가 가장 낮았다(4.16점). 이러한 

결과는 대학이나 병원에서 프리셉터를 경험한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im[4]

은 실제 병원에서는 수행중인 프리셉터 “담당자인 

경우”는 “담당자가 아닌” 경우 보다 역할인식 정도가 

낮았으며. 특히 감독자의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초기의 잘못된 프리셉터십 경험은 

프리셉터 운영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Morrissey[19] 역시 성인학습에 있어 자원인, 감독

자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교육 목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구급현장에서 신임구급대원들의 현장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임구급대원의 명확

한 목표 하에 프리셉티들의 경험을 도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긍정적인 면으로 Moon과 

Park[21]은 프리셉터 역할인식이 교육을 하기 전

(3.85점) 보다 교육을 한 후에(4.12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000) Sim[4]의 연구에서도 프

리셉터 역할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이 하위역할

모델, 교육설계자, 자원인, 감독자 영역의 총 역할인

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3).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프리셉터 역할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급현장 프리셉터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후임 구급현장 프리셉티들과 긍정적인 프리셉터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리셉터 사전 준비 교육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구급현장 전문지식과 술기 능력에 따른 

역할인식 차이는 대상자의 구급현장 전문지식 능력

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4.09점)가 ‘부족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3.74점)보다 프리셉터 역할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 .002) 전문술기능력

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4.1점)가 ‘부족하

다(3.71점)’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프리셉터 역할인

식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 .000)<Table 5, 

9, 10>. 이러한 결과는 선임구급대원이 전문지식과 

술기능력에서 자신감이 있는 경우 프로셉터로서 역

할인식을 잘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선임구급

대원들은 후임구급대원들에게 역할모델, 교육설계

자, 자원인, 감독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프리셉터 제도 도입 및 체

계적 운영시 프리셉터 자격을 정하는데 하나의 기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Gurchiek[8]은 구

급현장 프리셉터십 과정에서 프리셉터 학습자의 효

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교대점검 전 단계, 환자 처치

단계, 디브리핑 평가단계, 교대 후 단계, 학습자 조

언단계에서의 프리셉터 역할을 주장했다. 또한 119

구급대원의 표준업무지침[18]에서는 신규 임용자 및 

구급대원이 아닌 자가 구급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구급업무관련 시책, 응급의료전문지식, 신규임

용자 실무적용훈련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어 구급현

장에서 효과적인 신입대원 교육을 위해서는 프리셉

터의 역할인식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선임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라서는 1급응급구조사

(3.90점)가 간호사(3.74점)보다 프리셉터 역할인식

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85). 그러나 하위영역에서는 1급응급구조사

(3.89점)가 간호사(3.70점)보다 유의하게 프리셉터

로서 역할모델에 대한 인식을 잘 하고 있었다

(p=.033)<Table 6>. Kim 등[22]은 병원 간호사들

의 응급처치에 대한 자가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전반

적으로 응급처치 수행과 환자 평가는 우수했지만 구

급현장의 중요한 활동인 심정지 환자 및 제세동기 

사용, 쇼크환자 대상 정맥로 확보 등 긴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응급처치는 미흡하다고 평가하여 교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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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개발을 주장했다. 결국 의사가 있는 의료환경

인 병원의 인력으로 양성된 간호사가 병원전단계인 

구급현장에서 프리셉터로서 현장실무 능력과 전문가

적인 면모를 갖추고 구급현장 프리셉티와 상호작용

하며 구급현장의 다양한 전문적인 요구에 긍정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역할모델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구급현장 상황을 반영한 별도의 교육이 필

요할 것이다.

선임구급대원의 경력에 따른 프리셉터 역할인식

은 경력이 적을수록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p=.055). 그러나 하위영역에서는 감독

자 역할에서 3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임구급대원이 

4.1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인식을 보였

다(p=.011)<Table 8>. Sim과 Moon[23]의 연구에

서도 프리셉터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나이와 

근무기간이었으며 감독자 영역에서는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3년에서 5년 정도

의 경력을 가진 선임구급대원들을 프리셉터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임구급대원의 프리셉터 역할인식은 하위영역 

모두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p <.01), 그 중에서

도 교육설계자(r=.941), 역할모델(r=.935), 자원인

(r=.921), 감독자(r=.920) 순이었다<Table 11>. 반

면에 현재 선임구급대원들이 프리셉터 역할인식을 

잘 하고 있는 것은 감독자(3.95점), 자원인(3.88점), 

역할모델(3.85점), 교육설계자(3.81점) 순으로 나타

났으므로 프리셉터 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체화된다

면 교육과정 구성 시 특히 교육설계자와 역할모델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급현장에서 신임구급대원들이 전문응급

처치 능력을 가진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임구급대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프리셉터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선임구급대원의 구급현장 프리셉터 

역할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프리셉터 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시

행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구급현장 프리셉터 역할 인식

정도는 3.87점 이었고, 하위영역은 감독자 3.95점, 

자원인 3.88점, 역할모델 3.85점, 교육설계자 3.81

점 순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구급관련 특성에 따른 구급현장 

프리셉터 역할인식의 차이는 프리셉터 역할자가 있

는 경우(3.98점, p=.007), 구급현장 전문지식이 충

분한 경우(4.09점, p=.002), 전문술기능력이 충분

한 경우가(4.10점, p=.00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프리셉터 역할인식과 하위영역 간에는 유의

한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p <.01), 특히 교육설

계자와 역할모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역할인식

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구급현장에서 프리셉터 제도가 공식

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나, 선임구급대원들의 

프리셉터 역할인식 정도는 타 의료직종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프리셉터 역

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설계자와 역할

모델로서의 역할 보완이 필요하고, 구급현장 전

문지식과 술기능력이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프리셉터 제도 도입

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구급현장 프리셉터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2) 구급현장 프리셉터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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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 구급현장 프리셉터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운

영을 통한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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